




본  부  장｜

부 본 부장｜

이   사 ｜

협 동 이 사｜

강원지회 영남지회

제주지회 충청지회

호남지회

본  부  장｜

부 본 부장｜

e-Bridge IT융합서비스

IT정책 빅데이터컴퓨팅

소프트웨어공학 스토리지시스템

에너지그리드정보처리 우정기술

전산교육 전산수학

전자정부 정보통신응용

지식 및 데이터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

단    장｜

위     원｜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장｜

위     원｜

Jong Hyuk Park (Leading Edi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Vincenzo Loia (University of Salerno, Italy)

Doo-Soon Park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Hamid R. Arabnia (The University of Georgia, USA)

Young-Sik Jeong (Dongguk University, Korea)

Han-Chieh Chao (National Ilan University, Taiwan) Javier Lopez (University of Malaga, Spain)

Jianhua Ma (Hosei University, Japan) Jiannong Cao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Laurence T. Yang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Canada) Mohammad S. Obaidat (Fordham University, USA)

Mo-Yuen Chow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SA) Qun Jin (Waseda University, Japan)

Victor Leung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Witold Pedrycz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Yang Xiao (The University of Alabama, USA)

Neil Y. Yen (The University of Aizu, Japan)

Yunsick Sung (Dongguk University, Korea)

Houcine Hassan (Universitat Politecnica de Valencia, Spain) Ka Lok Man (Xi'an Jiaotong-Liverpool University, China) 

Kim-Kwang Raymond Choo (The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USA) Luis Javier Garcia Villalb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Spain)

Muhammad Khurram Khan (King Saud University, Kingdom of Saudi Arabia) Muhammad Younas (Oxford Brookes University, UK) 

Naveen Chilamkurti (La Trobe University, Australia) Stefanos Gritzalis (University of the Aegean, Greece)

Youn-Hee Han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Korea)

Aniello Castiglione (University of Salerno, Italy) Aziz Nasridinov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Byeong-Seok Shin (Inha University, Korea) Byoung-Soo Koh (DigiCAP Co., Ltd, Korea)

Byoungwook Kim (Dongguk University, Korea) Choon Ki Ahn (Korea University, Korea)

Daewon Lee (SeoKyeong University, Korea) Deok Gyu Lee (Seowon University, Korea) 

Donghoon Kim (Arkansas State University, USA) Eunyoung Lee (Dongduk Women's University, Korea)

Fei Hao (Shaanxi Normal University, China) Goo-Rak Kwon (Chosun University, Korea)

Hae-Yeoun Le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Hang-Bae Chang (Chung-Ang University, Korea)

Houbing Song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USA) Jaehwa Chu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orea)

Jeonghun Ch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Jianbin Qiu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China)

Jin Kwak (Ajou University, Korea) Jong-myon Kim (University of Ulsan, Korea)

Joon-Min Gi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Joongheon Kim (CHUNG-ANG University)

JUNG-MIN PARK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Jung-Won Lee (Ajou University, Korea)

Jun-Ho Huh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Korea) Ki Yong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Kim Seong Jin (TESTIAN, Korea) Kwang Sik Chu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orea)

Kwang-il Hwa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Kyungbaek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KyungOh Lee (Sunmmon University, Korea) Lam-for Kwok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Leandros Maglaras (De Montfort University, UK) LIANGTIAN W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Mikael Gidlund (Mid Sweden University, Sweden) Min Cho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Ming Li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USA) Minwoo Jung (Carnavicom Co.,Ltd)

Nam-Mee Moon (Hoseo University, Korea) Ping-Feng Pai (National Chi Nan University, Taiwan)

Editor-In-Chiefs

Executive Editors

Advisory Editor

Associate

Editor-In-Chief

Managing Editor

Senior Editors

Associate Editor



Samadhiya Durgesh (National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Taiwan) Sayed Chhattan Sha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orea)

Sechang Oh (Sejong Cyber University, Korea) Seokhong Min (MINDATA, Korea)

Seung-Ho L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Seung-Won Jung (Dongguk University, Korea)

Shanmugasundaram Hariharan (Saveetha Engineering College, India) Soo-Kyun Kim (Pai Chai University, Korea)

Sungsuk Kim (SeoKyeong University, Korea) Toshiyuki Kamada (Aichi University of Education, Japan)

Trung Duong (Colorado State University-Pueblo, USA) Xiaofei Wang (Tianjin University, China)

Xiaojie Su (Chongqing University, China) Yan Li (Inha University, Korea)

Yeong-Seok Seo (Yeungnam University, Korea) Yunsik Son (Dongguk University, Korea)

Zeeshan Kaleem (COMSATS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Pakistan)

Jungho Kang (Baewha Women's University, Korea)Journal Secretary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특 집 위 원｜







2019년 7월

백석 학교 교수



4차 산업 명 시 에 핵심 인 기술로 사용되

고 있는 신경망 모델(neural network model)은 

1980년 에 신기술로 각 을 받았으나 컴퓨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용 인 

기술로 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모델

은 2000년 에 이르러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

으로 처리 속도  기억장치 용량의 획기 인 증

가,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와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이라는 딥러닝 기술로 발 하 다[1]. 

기의 딥러닝 기술은 통 인 학습 기법으로 

성능 향상이 어려웠던 상처리 분야에서 이미

지 검색과 이미지 분류 분야에 매우 합하 고,

특히 처리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

던 속성 추출  선택(feature extraction and 

selection)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최 화된 모델을 

생성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 다[2,3].

딥러닝은 규모 학습 데이터가 구축되는 모

든 분야에서 최 화된 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기계학습 분야에서 획기 인 방법론으로 등장하

는데, 자연어 처리 분야의 연구에서도 딥러닝 

기법이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4,5]. 딥러닝

을 자연어처리 연구에 용하는 연구는 워드 임

베딩(word embedding)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어처리의 핵심 연구 주제인 문장의 분석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요한 방법론으

로 사용되고 있다. word2vec 알고리즘으로 시작

된 워드 임베딩 기법은 문맥정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문맥 기반의 임베딩으로 발

하여 최근에는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워

드 임베딩에 용한 ELMo(Embedding from 

Language Model)와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임

베딩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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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처리 연구는 1980년 부터 기계번역을 

심으로 발 해 왔으며, 기의 기계번역 연구

는 컴퓨터 매뉴얼 등 기술 인 문서를 번역하기 

한 목 으로 시작되었다. 기계번역 방법론으로

는 어휘사 과 변환사 , 구문구조 변환규칙

(transformation rule), 생성사 과 생성규칙을 이

용한 규칙기반(rule-based) 기법으로 시작하여 각 

규칙들에 한 사용빈도와 확률기법을 이용한 

통계  방식(stochastic approach), 제기반

(example-based) 방식으로 발 하 다[8]. 기존

의 방식들은 기계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

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본질 인 문제가 있었는

데, 학습데이터가 축 되면서 딥러닝 방식을 이

용하게 되었고 구  번역기를 비롯하여 기계번

역에 딥러닝 기법을 용함으로써 기존의 방식

에 비해 하게 성능이 향상되어 실용 인 시

스템으로 발 하 다[9].

딥러닝 방식의 기계번역은 피 (pivot) 는 

간언어 방식(interlingua approach)과 유사하게 

104개 언어의 기계번역을 각각 양방향으로 개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소 트웨어로 구

하여 n개 언어에 해 n (n-1)개의 번역기를 

개발해야 하는 본질 인 문제를 해결하 다. 딥

러닝은 기계번역 뿐만 아니라 품사 태깅

(part-of-speech tagging), 구문 분석(parsing), 개

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자연어 생

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등 자연어처리

와 련된 반 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

로 확장되어 실용 인 수 의 분석-생성 시스템

을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어처리 련 연구는 자통신연

구원의 지식검색엔진 개발과 자동 통역, 엑소

인 사업을 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차세 정보컴퓨  기

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정보처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한국어 언어자원의 구축과 언어분석 

모듈, 그리고 핵심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딥러닝 학습에 필수 인 규

모 원시 말뭉치와 더불어 품사 태깅, 구문 태깅 

말뭉치를 구축하고, 언어 분석 모듈로 품사 태거,

구문 분석기, 개체명 태거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핵심 응용 기술로는 자연어 생성 

 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단어 임베딩 기술과 문맥정보를 이용한 임베딩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자연어처리 분야는 언어의 특성 때문에 국외 

연구기   산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다. 21세기 세종계획은 1997년부터 10년간 국

어정보화 사업으로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 배포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2011년에는 기구축 

언어자원과 우수한 고  인력을 활용하여 수  

높은 언어자원을 구축하는 세종계획 후속사업을 

계획하 으나 실행되지 못하 다[10]. 기업에서 

개발하는 언어처리 기술은 상업 인 SW 개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수행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자통신연구원을 

심으로 국가사업으로 규모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언어자원 구축 결과물과 언어처리 

모듈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요

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에 비해, 구 을 비롯

한 등 각국의 로벌 업체들은 차세  핵심 요소 

기술 확보에 을 두어 언어처리 련 분야에 

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 해 왔다. <표1>은 

2011년 세종계획 후속사업의 기획에서 언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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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국내외 환경 요인을 SWOT 기법으로 분

석한 것이다.

자연어처리 분야는 (그림 1)과 같이 어휘사

과 언어자원 구축, 그리고 언어 분석 모듈을 기

반으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

된다. 특히, 한국어 언어자원은 언어처리 연구 분

야의 특성을 반 하여 체계 으로 구축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10].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언

어자원의 효율 인 리, 보 , 확산 체계의 구축

이 필요하다. 어권에서는 다양한 언어자원들을 



7

구축해 왔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학의 

LDC(Linguistic Data Consortium)에서 언어자

원을 체계 으로 리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 용량 한국어 언어자

원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정확도  신뢰도가 높은 한국어 언어

자원이 으로 부족하다. 이에 비해, 타 언어

의 경우에는 각종 언어자원을 구축하고 홈페이

지를 통해 각 언어에 한 어휘, 용례, 빈도 정보 

등 다양한 언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체에서는 각자 개별 으로 해당 응용 목

만을 해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국어정

보 산업의 진흥을 해서는 련 산업체에서 공

통 으로 필요로 하는 국어 기 자원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 기구축된 국어자원들에 해 연

구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

어처리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국어자원을 연구

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연구자들

이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각종 국어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

공하며, 연구자들이 활용 에 불편한 을 반

하여 도구의 기능을 발 시키고 그 성능을 보완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추구하는 작업이 지속되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어자원의 호환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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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리 체계로 기구축된 언어자원과 신

규 구축되는 자원, 그리고 자원을 편리하게 활용

하기 한 언어처리 도구를 리하고 배포하는 

리 체계가 필요하다.

언어자원은 단순히 량의 원시문장들을 모아

놓은 원시말뭉치와 그 말뭉치에 품사 태그, 구문 

태그, 의미 태그, 개체명 태그 등을 부착하는 태

깅 말뭉치가 있다. 이러한 언어자원들은 해당 언

어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의미가 있는 정보를 추

출하여 가공하는데 필수 이다. 4차 산업 명에

서 매우 요시되는 지식처리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언어자원와 언어처리 기술은 핵심

인 요소이며, 언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

는 응용 시스템의 개발은 언어자원의 구축과 언

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림 2)는 언어 

자원과 련된 언어처리 기술을 언어처리 도구

와 요소기술, 서비스로 나 어 도식화한 것이다

[10]. 

언어자원 구축과 언어처리에 한 연구는 기

계번역으로 시작되어 정보검색 분야에서 색인,

문서 분류, 클러스터링, 문서요약 등에 한 주제

로 확 되었다. 자연어 처리 연구가 기계번역, 정

보검색 등 응용 시스템 개발을 목 으로 진행됨

으로 인하여 언어자원 구축과 언어분석, 생성 등 

본질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체계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

과 딥러닝 기술이 요한 기술로 등장하면서 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기술이 매우 요한 핵심

요소 기술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

통부가 지원하는 ‘차세  정보컴퓨  사업’에서 

2017년 9월부터 자연어처리 분야에 한 국책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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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목

으로 하는 ‘차세  정보컴퓨  사업’의 ‘한국어 

정보처리 원천기술’ 연구과제는 연구자들이 개별

으로 연구-개발해 왔던 국내 자연어처리 분야

의 연구자들이 체계 으로 수정, 보완, 확장  

완성도를 높여서 언어자원과 언어처리 기술을 

공개하고, 딥러닝 등 최신기술을 한국어 언어처

리 연구에 용하는 연구를 목 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2>는 ‘한국어 정보처리 원천기술’ 개

발사업의 1단계 연구의 성과물로 구축된 언어자

원들을 공개한 내용이다[11].

이 과제의 1단계 연구결과물로 구축된 2억7천

만 어 의 원시 말뭉치는 2019년 1월에 공개되

었으며, 딥러닝을 한 워드 임베딩 등 규모 

말뭉치가 필요한 연구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 다1). 말뭉치를 구성하는 문장들은 주로 

뉴스기사에 한 것이다. KCC150은 1억5천만 

어 (1200만 문장) 규모로 일반 인 뉴스기사 문

장들로 구성되었고, KCCq28은 뉴스기사에서 인

용이 포함된 문장들을 별도로 모아서 2천8백만 

어 (130만 문장) 규모로 구축한 것이다.

KCC940은 인용이 포함된 문장을 별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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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9천3백만 어 (620만 문장) 규모로 추가 

구축한 원시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들은 모두 2

억7천만 어 (1950만 문장) 규모의 원시 말뭉치

로  한국어 문어체 문장들로 구성되었다. 이 

말뭉치는 뉴스기사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한국어의 다양한 문장과 어휘들을 포 하지 못

하는 제한이 있으나 한국어의 다양한 언어 상

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딥러닝 언어처리 기술에서는 단어 임베딩 기

법으로 단어 벡터를 구하기 해서는 규모 원

시 말뭉치가 필요하며, 어의 경우에 언어 분석 

모듈과 언어자원의 공유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

다. 독일어의 경우에도 국책 사업으로 D-SPIN이

라는 “A German Infrastructure for Language 

Resource and Tools”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의 언어처리 로젝트로 CLARIN이라는 과

제를 추진하여 언어자원  언어처리 모듈을 개

발하고 있다.2) 딥러닝 기술이 자연어처리 연구에

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언어자원

을 체계 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어

에 해서는 LDC를 심으로 매년 지속 으로 

다양한 분야의 각종 말뭉치을 구축하고 있으며,

샘  말뭉치는 무료로 제공하고 용량 말뭉치

는 유료 라이센스로 제공되고 있다.3) nltk와 

kaggle 사이트4)에는 기계학습을 해 10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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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kaggle.com은 1

만6천여개의 기계학습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

는데 이 에서 텍스트 데이터는 600여개가 구축

되어 있다. 딥러닝 언어처리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언어처리 산업이 상업화되고 있고, 각국

의 어휘사 과 빈도 정보, ngram 어휘데이터  

각종 언어자원을 구축하여 매하는 사례도 발

생하고 있다.5)

이에 비해, 한국어에 한 학습 데이터셋은 매

우 부족하다. 세종계획 말뭉치가 연구자들에게 

배포되었지만 사용자들이 국립국어원의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1990년 에 구축된 말뭉

치의 규모가 딥러닝을 한 규모 말뭉치로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 한국어 원시 말뭉치로 구

축된 2억7천만 어 은 일반 인 한국어의 언어

상을 연구하는 목 과 더불어 딥러닝을 한 

언어처리 기술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

다. (그림 4)는 ‘한국어 정보처리 원천기술’ 연구

결과물로 구축된 CQPweb6) 언어자원 웹서비스 

사이트이다. CQPweb은 언어자원으로 구축된 원

시 말뭉치와 태깅 말뭉치 등 각종 언어자원을 웹

에서 web query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 검

색할 수 있는 웹서비스이다. 이 웹서비스는 다양

한 말뭉치들로부터 어휘정보, 출 빈도, 연

계 등의 언어정보를 정규식 기반의 질의문(CQP: 

Corpus Query Processor)을 통해 추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딥러닝을 한 언어처리에서는 단어와 문장,

는 문서의 내용을 속성 벡터(feature vector)로 

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는 문서의 내용을 벡터로 표 하기 

하여 어휘사 (lexicon)을 구성하고 문서에 출

한 어휘들의 출 빈도(term frequency)와 문서빈

도(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여 문서 벡터

(document vector)를 구성한다. 각 어휘들이 그 

문서의 내용을 특징짓는 속성(feature)이 되고,

문서 벡터를 구성하는 속성 선택(feature

selection)과 tf-idf 가 치 계산 기법에 의해 문서 

벡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딥러닝에서 문서 벡터

의 구성 방법은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기법을 이용하여 각 어휘들에 한 단어 벡터

(word vector)를 구하고, 단어 벡터를 기반으로 

문장 벡터 는 문서 벡터를 구하는 것이다. 딥

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분석  생성 기술

로 자동 띄어쓰기와 복합명사 분해, 의존 구문 

분석, 그리고 한국어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를 수

행하 다.

한국어 문장에서 어 들의 띄어쓰기 문제는 

한  맞춤법 규정에서 제시하는 띄어쓰기 규칙

을 따르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어와 달리 띄어

쓰기 단 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들이 발

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실사례들에서 사

용자들은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는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모호한 경우들이 다

수 발생한다. 특히, 복합명사는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가 모두 허용될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가 일

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는 띄어쓰기의 일 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동 띄어쓰기 방법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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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기에는 형태소 분석기와 어  인식에 의한 

띄어쓰기 방법론이 제시되었고, 원시 말뭉치가 

구축되면서 ngram 방식의 통계 인 띄어쓰기 확

률 계산 방법이 제안되었다. 원시 말뭉치를 이용

한 기계학습 기법으로 CRF(Conditional Random 

Field)를 이용한 띄어쓰기 기법이 사용되었고, 최

근에는 규모 말뭉치를 이용한 딥러닝 기법을 

용함으로써 띄어쓰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5)는 음 단  ngram

방식의 워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하여 입력 문장

을 벡터화하여 딥러닝 기법으로 양방향 LSTM과 

선형체인 CRF를 이용하여 자동 띄어쓰기 문제

와 복합명사 분해 문제에 용하는 방법이다

[12,13].

자동 띄어쓰기 실험 결과로, 음  unigram 벡

터만 사용한 정확도보다 음  unigram과 음  

bigram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더 높은 성능을 보

인다. 한 어  정확도, 어  재 율, 공백 재

율, F1 Score에서도 음  unigram만 사용한 경

우보다 음  unigram과 음  bigram을 함께 사

용한 경우에 어  정확도와 어  재 율, 공백 

재 율  F1 Score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 다.

복합명사 분해 실험에서는 음  벡터를 사용하

고, 복합명사 태그 정확도와 어  재 율, 공백 

재 율에서 음  unigram 벡터보다 bigram 벡터

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 더 높은 성능을 보 다.

의존 문법에 의한 구문 분석은 문장을 구성하

는 어 들의 지배-의존 계를 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4,15]. 이 기반의 의존 구문 분석은 

원거리 의존 계 분석과 기의 행동 오류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다층 양방향 LSTM을 이용하여 환경 자질을 학

습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Arc-eager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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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동 선택 수는 의존 계 수의 2배와 이동

(shift), 축약(reduce)의 합이 된다. 따라서 행동 

선택의 분류 성능을 높이기 해 최  행동 가지 

수를 일 필요가 있고, 한국어의 지배소 후  

규칙을 용하여 문장의 역방향으로 이 기반 

방식을 용하 다.

Arc-eager 이 기반 방식에 따라 행동 선택 

모델을 학습하기 해서 (그림 6)과 같이 환경 

자질을 스택과 버퍼, 그리고 이  행동들로 선택

하 다. 한, 지배소 후  규칙에 따라 버퍼를 

역방향으로 취함으로써 학습 모델도 역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용하 다. 먼 거리의 의존 

계를 학습하고 기 행동의 오류 를 이

기 해서 문장의 순방향과 역방향을 학습하는 

다층 양방향 LSTM을 사용한다. 행동 선택 모델

의 결과는 한국어의 지배소 후  규칙과 

arc-eager 알고리즘에 따라 right-arc와 축약으로 

한정한다. 실제 문장을 분석하기 해 품사 정보

를 부착하는 Tree Tagger7)를 행동 선택 모델 신

경망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 하 다. 행동 선

택 모델은 스택, 버퍼, 이  행동들을 입력으로 

받아 다음 행동을 측하는데 환경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도록 우선 각 환경마다 양방향 LSTM을 

용한다.

(그림 7)은 arc-eager 이 기반 알고리즘에 따

라 실제 문장의 의존 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표

한 것이다. (그림 7)의 상단은 문장의 의존 

계를 VP(<ROOT>, 노래하 다), VP(노래하

다, 이 게)와 같이 분석한 상태에서 그 시 의 

환경 상태를 나타낸다. 행동 선택 모델은 환경 

자질에 따라 한 다음 행동을 측하고, 행동

을 토 로 환경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그림 7)의 

하단처럼 행동 선택 모델의 행동에 따라 문장의 

의존 계를 분석한다.

자연어 문장 생성은 문장을 생성하고자 하는 

도메인과 목 에 따라 합한 문장 생성 기법을 

취하게 된다. 로 리즘과 같이 스포츠 뉴스 

도메인에서 경기결과에 따라 주요 내용을 뉴스

기사로 생성하거나, 지진 발생 뉴스기사, 일기

보, 기업의 분기별 보고서 등을 생성할 때는 문

장의 주요 내용이 수치 데이터 형태로 주어지고 

기존의 문장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장 템 릿을 

생성하여 생성하고자 하는 주제에 합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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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하게 된다. 국어에서 한시를 생성하거

나 시, 소설, 에세이 등을 자유롭게 생성하는 방

법으로는 학습 문장들을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

하고 주어진 주제 는 키워드에 합한 문장을 

생성하는 기법이 사용된다[16]. 세익스피어 소설

이나 해리포터를 학습 데이터로 하여 소설을 생

성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ngram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ngram 기법을 이용한 문장 생성은 문장 

s의 생성 확률 P(s)을 각 단어의 좌측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문장 s에 한 생성 확률을 계산하

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P(s) = P(w1) P(w2|w1) P(w3|w1w2) ...

P(wn-1|w1w2w3...wn-2) P(wn|w1w2w3...wn-1)

이처럼 ngram 기법을 이용한 문장 생성은 이

미 발화된 (n-1)개의 단어로부터 n번째 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P(wn|w1w2w3...wn-1)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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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wn을 생성하게 된다. 학습 데이터로부터 

ngram 확률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trigram 확

률 기법에 의해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림 8)은 ngram 확률 기법에 이

용한 문장 생성 과정을 나타낸 이다. ngram 기

법을 이용한 문장 생성은 학습 데이터에 출 한 

어휘들에 해 출  빈도가 높은, 그럴듯한 문장

을 생성하는 것으로 학습 데이터셋에 출 한 

ngram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딥러닝 이용한 문장 생성은 ngram 기법과 달

리 학습 데이터셋으로부터 워드 임베딩을 통해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이 학습 모델로부터 문장

을 생성한다[17,18]. (그림 9)는 음  단 의 임

베딩 기법과 LSTM 언어모델을 이용한 한  노

래가사 생성 시스템의 구조와 학습 모델로부터 

문자열을 생성하는 과정을 시한 것이다.

딥러닝 기술은 CNN과 RNN이라는 기본 인 

deep neural network 구조를 기반으로 양방향 

LSTM, seq2seq 네트워크,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과 같이 문제 특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에 합한 구조로 발 되

고 있다. 언어처리 기법과 련하여 word2vec이

라는 단순히 단어 벡터를 구성하는 수 에서 발

하여, 최근에는 좌우 문맥정보를 고려하여 벡

터를 구성하는 ELMo와 BERT 임베딩 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신 딥러닝 기술을 한국어 분

석  생성 기술에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한국어 언어처리 기술은 최신 임베딩 기법과 

더불어 규모 언어자원을 기반으로 문맥정보를 

이용한 상황인지 기술과 사용자 의도 악 기술

을 개발하는 연구로 발 하고 있으며, 자연어처

리의 핵심 응용 기술로는 자연어 추론(NLI: 

Natural Language Inference), NELL(Never 

Ending Language Learning) 등이 연구되고 있

다. 언어처리 기술을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해 화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간

과 기계의 화에서 감정을 이해하여 인간처럼 

소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해,

감정사  등 언어자원을 확장 구축하고 이를 딥

러닝 기법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한, 문

맥정보를 이용한 상황인지 기술과 사용자 의도

악 기술을 보이스피싱, 자살 방, 심리 상담 

등에 용하여 사회에서 국가 사회 으로 

매우 큰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재까지 구축된 언어자원과 학습데이터를 확

장-보완하여 최근에 가장 요한 이슈로 떠오르

고 있는 최첨단 임베딩 기법으로 ELMo와 

BERT 기술을 한국어 임베딩 기법으로 개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최신 언어처리 기술을 보이스

피싱, 자살 방 등에 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한, 한국어 정보처

리와 련된 다양한 응용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를 수행한다. 최신 딥러닝 기술과 

련된 한국어 정보처리의 핵심 요소 기술은 다음

과 같다.

(1) 머신러닝 학습  평가를 한 언어자원의 

확장 구축

- 원시말뭉치, 품사-구문 태깅 말뭉치의 확장 

구축

- 규모 말뭉치를 이용한 딥러닝 기술  

언어처리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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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한국어 언어처리 

기술 개발

- Language model과 좌우 문맥 정보를 이용

하는 임베딩 기술

- ELMo와 BERT 임베딩 기법에 의한 한국

어 문장의 임베딩 기술

- 선택  임베딩 기법과 한국어 임베딩 기술

을 언어이해 기술에 용

(3) 언어처리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용하는 

딥러닝 기술 연구

- 사회문제 해결을 한 문맥정보와 상황인

지 기술 연구

- 상황인지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의도 악 

기술 연구

- 보이스피싱, 자살 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용

1980년 에 기계번역으로 시작되었던 자연어 

처리에 한 연구는 규모 텍스트 데이터가 구

축되고 딥러닝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성능 향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

향으로 발 되어 왔다. 딥러닝 기법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규모 언어자원의 구축과 각 문제 

해결에 합한 학습 알고리즘의 구성이다. 차세

 정보컴퓨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 정보처리 원천기술’ 연구에서는 원시 말

뭉치 등 규모 언어자원을 구축하여 연구자들

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딥러닝 기

반의 언어분석 모듈과 핵심 응용 기술을 개발하

여 언어처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7-2018까지의 1단계 연구성과물을 github와 

웹사이트에 공개하 으며, 2019-202까지 2단계

에서는 언어자원을 확장 구축하고 감성 데이터 

등 최근에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의 

언어자원을 구축하며, 최신 기술을 보이스피싱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 연구사업임(No.NRF-2017M3C4A7068

186).



17

 



최근 세계 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복합 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규모 한 커지고 있다. 다양해지고 복잡해

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은 사회안 망 측면에서 

심리 인 사회 불안요소로서 작용한다. 사고를 

사 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인 최

상의 기 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

행 재난 응은 수많은 환경 변화의 연속성

과 지난 경험의 장단 을 상호 연계하는 방 한 

자료를 사람이 분석하여 최 의 험 리와 사

고 응 차를 빠른 시간 내에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 을 갖는다. 다음은 행 재난 응 시

스템의 제약 을 기술한 것이다.

- 사고 수에서 응까지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서 응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재난 안  

제의 신속한 응에 한계가 있음

- 수동 인 응과정에서의 반복 인 수작업  

응을 한 시 장 응이 용이하지 않음 

- 응 처리과정에서 인  응의 한계  오류

의 문제 이 있음 

인공지능 기술은 행의 제약 을 해결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제시되며, 여러 기 과 

업체들이 재난 응 분야에 이 기술을 용하기 

한 근이 진행되고 있다. 재난 응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방 한 빅데이터를 경험기반으

로 분석함으로써 험 리와 사고 응에 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문화 된 인공지능 조력자

를 시스템으로 구 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인공지능 융합 선도 

로젝트 사업의 부분 결과를 심으로 재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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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분야에서 다양한 책 방안들이 장의 실질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도록 달해 주는 인공

지능 어드바이 는 개발을 심으로 기술한다.

신속하고 효율 인 재난 응을 해서는 장 

환경에 한 상황이해가 필수 이다. 정부에서는 

오래 부터 많은 자 을 투자하여 국민 안 에 

하여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 다. 이를 한 

근으로는 재난 응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다  시나리오 기반 재난 응 의사결정지원 

체계 과제”, 재해 리 분야의 빅데이터 목을 

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재해

리시스템 개발 과제” 등이 있으나 재난 장의 

상황이해에 한 한정 인 이해로 인해 장

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논문  검증만을 한 제

한 인 기술 제시 등 실 문제를 완 히 극복하

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즉, 실제 업무를 정확히 

악하고 있는 장 문가의 경험에 한 반

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인공지능 문가의 

정확한 의견이 반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장

의 문가들은 인공지능이 구체 으로 어떻게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악하기 어려우며, 인

공지능 문가들은 장의 사용자들이 어떤 기

술을 필요로 하는지 악하기 어렵다.

(그림 1)은 재난사고 장에서의 신고 수에

서 출동까지의 과정을 보인 것으로 사고 장에 

한 문맥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응 필요한 시

간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약 을 갖는다.

빅데이터 처리를 해서는 원시 데이터의 지

식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는 용량 데이

터 처리를 한 계산자원이 요구되며, ICT 환경 

 기술 변화로 인해 계산 심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를 들면 미국의 CDC(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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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통 인 신종

루의 발병  확산 측보다 구 의 키워드 기반

의 루 측이 빠르고 CDC의 측에 근 함을 

보 으며, 이는 질병 측에서 정부 기 이 매주 

70만명의 환자에 한 데이터 처리에 소요에 발

생하는 지연을 해결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서로 상호보완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에는 자동제어,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등 

데이터 분석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분야

가 있다. 인공지능은 향후 개인 의사결정 지원에

서부터 사회 인 라 구축 반에 걸쳐 빠르게 

목·확산되면서 인간 시 가치 산업  지식 정보 

사회를 이끌어 갈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

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 으로 컴퓨터는 매우 빠르지만 하지

는 못하며, 자신의 실수를 통해 학습할 수 없고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

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 의 추상화

(abstractions,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

에서 핵심 인 내용 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

를 시도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

즘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그림 2)는 딥러닝 기반 학습을 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보인 것으로 은익계층(hidden layer)

가 2개 이상이면 존재하며 수많은 노드들이 서로 

에지로 연결이 있고, 이 연결의 강도를 결정하는 

매개변수(weight)가 정해진다. 딥러닝 네트워크

를 학습한다는 것은 수 백만개의 매개변수

(weight)를 조정하여서, 입력과 출력 데이터의 

정보에 최 화된 결과를 내는 네트워크를 생성

한다.

2011년 구  인 로젝트로 시작되었으

며, 딥러닝의 가능성은 그다음 해 구 이 16,000

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천만 개의 이미지를 학

습한 후 고양이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신경망

을 발표하 다. 구 의 실험은 인공신경망(뉴럴 

네트워크)을 바탕으로 유튜  비디오에서 얻은 

이블 없는 사진을 보고 훈련해 고양이를 인식

한다. (그림 3)은 구 의 실험을 통해 식별한 고

양이 이미지를 보인 것이다.

구 은 2015년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을 

둔 로그램 랫폼 텐서 로(TensorFlow)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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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로 공개하여 구나 자신이 이용하는 것

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신경망 기반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게 하 음. 이어막 한 컴퓨  

워가 요구되는 데이터 장  처리를 해서 클

라우드 머신러닝 엔진을 제공한다.

페이스북에는 친구의 사진을 올렸을 때 자동

으로 얼굴을 인식해 태그를 달아주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딥페이스(Deep Face)’ 기술을 용

한다. 인공지능은 화형 인터페이스의 화에 

따라 속히 성장하는 으로 2014년 말 

NMT(Neural Machine Translation) 이 제안되었

다. 이후 NMT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이 진

행되었고 (그림 4)와 같이 그림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 캡션  검색 연구가 딥러닝 기술

인 RNN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구 은 

구  번역기를 딥러닝 기반으로 교체하 으며 

높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사물인터넷(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

미하며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5)는 산불 발생에 검출하

는 센서를 보인 것이다. 이들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불 징후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산

불 유무를 단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산불 경보 

시스템을 통하여 화재 치와 규모를 악하는 

것은 물론 화재 강도, 고도에 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다. 재난 분야의 사물인터넷의 확장은 

다양하고 용량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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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한 연계가 필수 이다.

최근 들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시뮬 이션 

기술이 고성능 컴퓨  자원과 고성능 이동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구 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재난 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다양한 재난 상황에 해 비하고 있다.  4차산

업 명시  정보화지능사회의 도래로 연구 빅데

이터에 한 학술 ·경제  가치 증가되고 있다.

산림재해 분야에서는 3D 이  스캐닝과 성 

자료를 기반으로 나무의 수고, 재  등을 측정하

여 세계 산림을 분석하고, 불법 벌채나 병해충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기를 통해 촬 된 

상을 분석하여 산불과 같은 화재발생 여부를 

인식하기 해 인공지능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상분석을 해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딥러닝 기술 활용되고 있

다 (그림 6) 화재 상 처리 시를 보인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고별 경험기반 수 차에

서 사용자인 재난 수자의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 신

고 수 녹취 일, 사건 수 자료를 기반으로 학

습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수자는 재난 사고의 

상황을 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시 상황 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7)은 재난신

고 수 기계학습 조력지원 흐름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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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

능성과 IoT 기반의  연결성을 통해 새로운 사

업모델과 신을 거두는 것이 핵심으로 이에 

한 응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기술은 재난 응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근이 가능하도록 지

원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응을 해

서는 규칙 기반의 단순 응에서 문맥  상황인

지 기반 능동 (proactive) 응 추천 시스템 제

공이 요구된다. 재난 응을 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구축하면 재난 응 책임자나 련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재난 응을 해 특화된 응용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먼  응용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국

제간에 는 기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표  

형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리하는 서비스가 필

요하다. 이 서비스의 개발은 특정 연구소에서 할 

수 없고 유 기 과의 력에 의해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력을 통해 자료 표 이 정해졌다

면 기  간에 더 나아가 국제간에 최신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화재, 응 구조, 실종도난 등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하는 사건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건 장의 신속 정확한 상황 악  경 에 

따른 기 응에 한 체계  리가 요구되고 

있다. 장에서의 재난사고 응의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각 차 단계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가이드를 자동화(능동화)하는 지능형 에이 트 

(AI Advisor)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8)은 지

능형 에이젼트인 인공지능 어드바이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주)넥타르소 트의 지능형 에이젼트 시스템

은 지난 수년간 재난 응 분야의 무선 시스템을 

제공하며 쌓인 장 경험을 통해 재난 응 기술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효율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해 필요한 신규 솔



24

루션(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빅데이터, 머신러닝)

을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9)는 

소방본부의 장 응을 한 사용자 시스템을 

보인 것이다.

(그림 10)은 음성인식을 통해 사고 장의 화

수 음성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그림 9)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기반 문맥 

이해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인 것이다.

같은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비와 재

난 이후 응이 잘 되어 있는 사회와 그 지 않

은 사회의 피해 규모 차이는 매우 크다. 재난에 

한 매뉴얼이 잘 비되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

들이 움직이는 것 이외에도 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은 재난 발생 시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

서는 고성능 컴퓨  자원, 용량 장 장치,

고속 무선통신 등을 기반으로 재난에 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어드바이 의 기능을 기술하 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연구내용을 찾아보

았다. 우수한 장 응 문가의 행태를 기반으

로 한 응검증  기계학습을 통해 응 지속가

능 성능개선 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어드바이 는 사고 발생에 한 원인 자료를 정

형화하면 사고 발생의 험 요소가 인 , 물 ,

환경  요소들의 상호 가변성의 계라는 수치

로 정의하여 데이터를 구축한 후 해당 지표 수치

를 정서 인 험의 심각성 수치로 알고리즘화 

한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상황의 단계  

험 수치의 증감까지도 추정하여 개발을 진행할 

정이다.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0-00103, 경험기반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재난 응 AI Advisor 

랫폼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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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통령 45  선거 때부터 가짜뉴

스에 한 사회  심이 증하 다. 우리나라 

에서는 2016년부터 가짜뉴스에 한 미디어 인 

근과 사실 확인(fact check) 등을 언론인  

문가의 수작업에 기 하여 응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정책에 의한 가짜뉴스 해결방법으로 (그

림 1)의 비기술  근에 해당한다. 각 언론사가 

팩트체크라는 코 를 만들어 수작업에 기 하여 

가짜뉴스를 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안

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매번 사람이 여하여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공지

능 기술로 사회 안 문제인 가짜뉴스를 찾는 기

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단하고 이를 경진

회를 통해 해당 기술을 개발한 을 선정하여 

해결하고자 하 다.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비기술  방법과 기술  방법이 있고 그  필자

는 2017년과 2018년 해당 문제를 풀기 해 인

공지능 기반 탐지 기법을 용하 고, 2019년 

재는 하이 리드 분석 기법(consider the source 

분석)을 용하여 가짜뉴스 탐지 알고리즘을 개

발 에 있다. 이를 이용한 시스템으로는 페이스

북의 가짜뉴스 별 시스템, 구 과 언론사가 연

계한 가짜뉴스 별 서비스, 카이트스-가짜뉴스 

별 알고리즘 연구, 서울 -팩트체크 사이트 운

, 미국 텍사스 와 미시시피 의 ‘클 임버스

터’, 인디에나주립 의 지식그래포, 팩트마타 등 

다양한 알고리즘과 서비스가 존재한다.

필자가 이 을 작성하게 된 배경은 2017년 

한민국 1회 R&D 인공지능 경진 회(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최, 이하 과기정통부)에 개인자격

으로 필자가 참여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

기 해서이다. 한민국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떤 

자격 조건( 등학교 졸업생부터 학교수까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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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든 참여 가능)이나 경쟁의 규모(개인과 연구소 

인력 100여명이 경쟁한다 할지라도 상 없음)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 기업, 연구소, 학 등을 

모아 국내 최  인공지능 경진 회를 개최하

다. 경쟁의 순 에 따라 장 상, 기 장 상과 15

억 원의 부상(1년 후 연차과제 단독선정 시 15억 

액 추가 지원) 등을 주었는데, 오직 평가 에 

공개된 정량평가 방식으로 수상하는 무한 베틀

방식이었다[2]. 

이 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뉴스 경진

회에 한 사례를 통해 필자가 경험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회 안 문제 해결을 한 정책 

방안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한 

시사 을 독자에게 드리고자 2년 동안 치러진 경

진 회 과정을 복기하는 방식으로 작성하 다.

이미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민간인 구나 참

여하는 경진 회를 열어, AI에 한 심을 높이

고 더불어 큰 상 과 을 주는 챌린  방식이 

정착된 지 오래이다. 일 로 미국 방  고등 연

구 계획국(DARPA)은 도 인 문제를 해결하

기 한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하 고 2015년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재난 응 로  ‘휴보’가 우

승을 차지한 회도 DARPA에서 주 한 로  

챌린지 다. 이들 경진 회의 가장 큰 장 은 논

문이나 특허 같은 실험실 수 의 정량 인 지표

가 아닌 실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 으로 한다

는 이다[3]. 

필자는 350만 건의 뉴스 데이터를 2017년과 

2018년에 거쳐 웹 크롤링 (Web Crawling, 뉴스 

기사를 싱하여 분산 DB에 제목, 자, 날짜 등

으로 분류하여 장)하고 이를 딥러닝시키면서 

‘가짜뉴스 찾기’의 정확도를 높 다. 실제 데이

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세부 내용의 부를 이 

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과

학자가 겪을 몇 가지 경험과 내용을 토 로 통찰

력을 공유하자 한다. 를 들면, 우리나라 뉴스 

기사의 특징은 종합지, 지방지, 앙지, 잡지, 블

로그, 카페  등 매체에 따라 색인화 작업을 달

리하면 결과도 차이를 보 고 동일한 해당 매체

라 할지라도 경제, 과학, 정치, 사회면에 따라 가

짜뉴스의 주요 패턴이 미디어 인 에서 차

이가 있었다. 실제 그 차이는 반드시 앙상블 기

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우수성이나 컴퓨  

성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데

이터를 직  다루면서 데이터 이면에 해당 데이

터의 성격 즉 특징을 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요함을 터득하 다.

이 의 목 은 인공지능에 연구경험이 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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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자가 국내 최우수 연구 인 카이스트, 서울

,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 경

진 회에서 우승한 것은 사회과학의 한 방편인 

뉴미디어에 한 이해로 코퍼스(corpus;말뭉치)

를 고도화한 것, 가짜뉴스 문제를 제작하는 과정

에서 필요로 했던 인문학  지식의 요구 사항 등

을 소개하여 공학도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회 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과학, 인

문학과의 융복합이 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해서이다. 실제 이상의 방법은 필자

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단한 발견

이 아니라, 미국 MIT의 미디어랩 는 캐나다 

토론토 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인 토

론토 인공지능 연구소 등에서 인문학, 사회학 등

과의 숙의를 거쳐 인공지능을 용한 사례를 따

라간 것뿐이다.

필자는 2년 동안 동일한 형태의 성능을 국가 

성능평가 공인 기 으로부터 평가받고 2018년 

12월에는 1등을 하여 재, 후속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받았다[4]. 이상의 사례에서 필자는 

2017년 150만건 기사의 딥러닝, 2018년도에는 

200만건 내외의 기사를 딥러닝시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 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작성 이거

나 출 한 10여건의 SCI  30여건의 SCOPUS 

그리고 20여건의 특허 출원 등은 소문, 구술, 민

담 등 고 에서 발견한 가짜 뉴스에 한 인문학

 함의를 융/복합하는 세계 인 인공지능 연구 

추세이기도 하다.

엄 하게 필자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

리 그리고 라이버시 등을 통해 미디어  가치

를 바라본 사회과학의 변인들을 어떻게 코딩해 

나갈지에 한 성찰을 통해 가짜뉴스 찾기 알고

리즘의 정확도를 높 다. 그 이면의 내용(경진

회 방식, 경진 회가 바라본 가짜뉴스의 정확도 

측정 방법 등)을 살피면 다음 장과 같다.

국내 가짜뉴스에 한 개념 인 분석은 황용

석(2017, 2018)의 연구에서 체계 으로 정리되

어 제시되었다. 그 후 여러 미디어  언론학자

들이 황용석의 을 차용하거나 인용하여 가짜

뉴스에 한 추가 인 분석을 시도하 다. 그러

나 여 히 가짜 뉴스의 개념 확립은 진행 인 

것처럼 보인다. 가짜뉴스는 풍자  가짜 뉴스

(satirical fake news), 루머(rumor), 허 정보

(disinformation), 거짓정보(hoax), 오인정보

(misinformation), 패러디(parodies) 등을 지칭하

는 여러 개념과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5]. 따라서 가짜뉴스를 찾아주는 인공지능이 단

순히 사실 확인 (Fact Check)라는 기능 인 근

만을 한다면, 뉴스 독자들은 사회 상을 복잡한 

풍경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단하지 

않을 것이다. 를 들어 논란의 상인 풍자  

가짜 뉴스(satirical fake news)는 ‘잘못된 정보’

의 유형  한가지로서 그 실익과 사회 폐해 간

에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여기서 잘못된 정

보란 사실과 체 는 부분 으로 다른 정보를 

말하며, 가장 포  용어이다. 풍자  가짜 뉴스

란 상 의 결 을 비유를 들어 비웃으면서 공격

하고 폭로하는 것이다. 패러디(parodies)란 풍자

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6]. 

텔 비 을 심으로 발달한 풍자  가짜 뉴

스는 정치의 무거운 측면을 들어내고 사실과 유

머를 히 버무려 시의성 높은 정치  사안을 

논의하는 정치담론 양식이다. 정치 비 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7]. 이런 풍자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쉽게 세상에 되고 그 효과가 크

다. 루머 역시 잘못된 정보라 할 수 있다. 루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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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사람들 사이에 떠

도는 것인데, 불확실성, 험 상황, 혹은 잠재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그 험을 통제하고 

이해하기 해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8]. 

잘못된 정보지만 풍자  가짜 뉴스나 패러디,

루머를 가짜 뉴스로부터 제외시키는 경향이 존

재한다. 오인정보(misinformation) 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한 해당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는 이유로 가짜 뉴스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유형

의 정보를 가짜 뉴스로부터 배제하지 않고 통제

할 경우, 표 의 자유 침해나 언론의 자유를 침

범하는 일종의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 인식은 공  역에서 표 의 자

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에 한 문제와 갈등하면

서 (그림 1)과 같이 비기술 인 정책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찾게 된다. 따라서 사회과학 안 문

제인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해서는 공학도 역

시 표 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 사회과학이

론에 한 이해를 기 로 변수 설정과 가 치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때 분

류 등을 달리하게 되고 그런 노력이 실제 가짜뉴

스 탐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기술이 기능

 해결에만 집 하면 복합  사회 상인 가짜

뉴스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사회 상을 탐구하는 정책집단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는 공학의 경우, 당장 해당 연구

의 성과가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나 여타 연구비

가 사회 안, 산업 등에 미치는 다양한  효

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

문이다. 가짜뉴스는 정치 으로 민감한 사인뿐만 

아니라,  사회 인 병폐이고  국민이 이것으

로 인해 한 두번 고통을 겪은 한 사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인신공

격성 정보 소통이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사  역인 개인 간 비 통신(SNS)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 인구 집도가 높고 경

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  참견과 사

 일탈(성범죄가 아닌 간통 등)에 해서도 뒷

담화 형식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카카오톡, 텔

그램방 등이 은 하게 성행하는 이다. 이곳에

서 이루어지는 불법 인 따돌림, 왕따, 루머 등에 

의한 피해는 사례와 그 정신/경제  비용을 측정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다음과 같은 공  역과 

사 역에서의 폐해로 나뉘고 실제 연구 상

은 공  역인 뉴스 지만, 문가 자문 과정에

서 우리나라의 문화특성 상 ‘수많은 사인들이 사

인에 의해 단톡방 등에서 매도당하고 억울한 소

리를 듣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경우를 정성 으

로 분석할 수 있었다. 실제 그로인해 오해를 받

고 경제  사회  지 를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

고 있어 이에 한 연구가 시 한 실정이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사회학자 사이에서도 그 

범 , 일탈의 수 , 해악의 정도와 실제 제도 인 

보완 등에 논란이 존재하나, 공학자가 가짜뉴스

를 찾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과정

에서 이에 한 이해가 실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

가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합당한 가설을 세



31

우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필자는 이 측면이 

공학자가 사회과학  이론을 일정 수  이해하

여야 하는 이유라 여기고 융합  이해가 실제 코

딩 과정이나 개발과정에 트러블 슈  (Trouble 

shooting)을 가능하게 한다고 여긴다. 그 다면 

가짜뉴스의 정의에 포함되는 다양한 잘못된 정

보  피해 상을 심으로 나 면 다음과 같다.

흔히 가짜뉴스는 정치 인 이슈에서 ‘갑론을

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의 정성 평가 

결과  남 학교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정치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피해 규모와 사례가 

크다. 흔히 가짜뉴스라고 하면 사회의 공  역

에 한 혼란  피해에 한 경우를 연상한다.

특히, 뉴스라는 공식  채 과 보도의 형태를 띠

고 있어 가짜뉴스의 폐해는 명 훼손 등과 같은 

형법으로 다투는 공  역으로 다루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결과 실제 측정하기 곤

란한 역(언론 기사로 소개된 경우가 아닌)인 

사  역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는 심각한 수

에 이른다.

연결 사회로 격히 이행되면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와 수많은 단톡(카카오톡 등)방이 성

행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거

나 몇몇 친분 있는 끼리끼리의 모임방을 이용하

여, 귓속말로 특정 사인의 라이버시(비리의혹,

내연 계, 말투 등 인격  모욕을 일방 으로 

하는 방법)와 명 훼손을 침해하는 사례는 이

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농경사회의 통과 유교주의  교리가 신자본

주의와 기형 으로 결탁한 2019년도의 한민국

에서는 사인에 의한 사인의 오 발언, 사생활을 

통한 모독, 특정인을 왕따 시켜 자신의 사회  

성취를 이루려는 삐뚤어진 경쟁심리, 교만과 방

조 등 다양한 동인으로 정신병 인 뒷담화(타인

을 흉보거나 욕보이는 행 )가 공공연하게 이루

어진다.

단톡방에서 이런 흉을 보고 그 방을 나가거나 

그 방에서 그런 화를 지시키는 건 한 비

을 하기 보단 묵시 으로 읽음으로 동조하거나 

침묵의 나선형을 통해 몇몇에 의한 악의  입소

문(viral)이 형성된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단톡방은 개인정보보호(방

송이 아닌 사인 간 통신의 역으로 간주하는 법)

법에 의해 그 화 내용을 볼 수 있거나 건 한 

감시 자체에 한 논의가 표 의 자유와 심각한 

충돌을 야기하여 아노미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필자는 철 하게 공  역인 공개된 뉴스 기

사  참인 기사를 선정하여 이를 다시 아르바이

트생을 고용하여 가짜기사(객체 변환, 수동과 능

동 변환, 주어와 목 어 변환 등)를 생성하고 이

를 학습시켜 알고리즘의 유효성, 실제 정확도 등

을 높 다. 그러나 사  역에서 이루어지는 가

짜뉴스는 근자체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 피

해가 커서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연구를 수

행할수록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2019년 후

속 연속 과제로 선정된 가짜뉴스 찾기 연구 은 

역할 기반의 챗 을 통해 메신 에서 뉴스에 

한 기본 인 진 를 자동 별하고 특별한 공유 

방식이나 링크가 가짜 뉴스 등의 진원지라는 사

실 공지 그리고 가짜뉴스나 사인비방의 주요 문

장이나 단어 그리고 표 을 딥러닝 방식으로 선

별하여  는 간  표 식으로 제공하는 

것 등으로 ‘메신 에서의 가짜뉴스 탐지  방

지’에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특허를 출원하

고 련 논문을 재 해외 지에 투고하여 심

사를 받는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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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가짜뉴스 경진 회의 평가 알고

리즘, 방식, 임무 등에 해 설명한다.

서론에서 가짜뉴스를 찾는 기술  방법과 비

기술  방법을 소개하 다. 그 방법  인공지능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consider the 

source’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연구가 최근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필자가 경진 회에서 다룬 방법론은 

임무 1과 2를 이미 공개된 평가 방법론(출제될 

가짜뉴스 제를 경쟁자 공통으로 충분하게 분

석한 후)에 최 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

을 사용하 고, 코드의 부정을 막기 해 1등한 

의 체 소스 코드는 해당 경쟁 에게 장에

서 공개하여 소스 코드에 부정이 없음이 단될 

때, 해당 이나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

식이다. 따라서 본 에서 필자가 개발한 여타 

기술의 상세한 내용까지 기술하는데는 다소 불

편함을 느껴, 통찰력을  수 있는 방법론  

을 공유한다.

2017년의 경진 회는 해당 T(rue)와 F(aulse)

명제만을 고려하 다. 뉴스 자동 별 솔루션의 

성능은 “ROC 곡선의 하단면 ”을 계산하여 평

가한다. ROC 곡선의 하단면 이란 “Area under 

the ROC curve” (AUROC)을 뜻한다. AUROC

는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하다.

이 방식은 검출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평가 방식으로, True Positive Rate (TPR)와 

False Positive Rate (FPR)를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짜뉴스

는 참과 거짓이라는 True와 False를 검출하는 것

이다. 이의 정확도인 ROC 커 를 통해 정량 평

가 받는다.

TPR은 실제 True를 True로 정확하게 측한 

비율을 의미한다. FPR은 실제 False를 True로 

잘못 측한 비율을 의미한다. TPR과 FPR의 수

식은 다음과 같다.

,

2017년에는 해당 T(rue)와 F(aulse) 명제만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 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문맥 기반으로 가짜 뉴스 문제의 정

확도를 향상시키고 궁극 으로는 의미추론을 가

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  개발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FPR(가짜뉴스를 참 뉴스로 측한 

비율)’ 뿐만아니라, 진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단하는 경우 등에 한 문제 처리의 요성을 

단해야 하는 필요성을 발견하 다.

아래 <표 1>과 같이 2017년에는 가짜를 가짜

라 하는 경우, 가짜를 진짜라 하는 경우, 진짜를 

진짜라 하는 경우, 진짜를 가짜라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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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TP, FP, FN, TN의 의미로 정리하 고 

각 경우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재 연구에서는 가짜라고 명된 기사에 

한 심층 분석 는 진  여부 단 첫 단계에서

의 요도 처리 등을 달리하는 한 방법론을 

용하고 그 결과 값을 비교 분석 하는 하이 리

드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있다.

정량 목표 임무 1은 명제 기반 사실 불일치 검

출 정확도이다. 자세하게는 외부 소스에서 입력

된 사실을 지지 는 부정하는 명제를 검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임무 2는 문맥 기반 사실 불일치 검출 

정확도이다. 자세하게는 외부 소스에서 입력된 

사실을 지지 는 부정하는 문맥(명제 집합)을 

검출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는 TP, FP, FN, TN은 측 경계값

(cut-off value, threshold)에 따라 다른 수치를 가

지게 된다. 그리고 다른 수치에 따라 TPR과 FRP

의 수치도 향을 받는다.

ROC 곡선은 측 경계값으로 FPR을 0에서 1

까지 변화시킬 때 TPR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

낸 그래 이다.

ROC 곡선이 좌상향으로 향할수록 성능이 좋

다고 단하며 이를 수치로 비교하기 해 

“ROC 곡선의 하단면 ”을 사용한다[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심사 원회는 

각 참가 이 제출한 2개 임무에 해 ROC 곡선

의 하단면 을 계산하여 평가한 후, 임무별 가

치를 두어 최종 수로 환산한다.

이때 평가값은 배치 일로 구성된 자동화 방

법으로 값을 넣으면 결과가 자동으로 도출되는 

방식으로 부정을 막았다. 임무별 가 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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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필자는 가짜뉴스를 검출하기 해 실

제 뉴스로부터 가짜뉴스를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소개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진짜 뉴스를 가짜뉴스로 조작한 문제를 풀어 그 

정확도에서 입상한 이력을 설명하 다.

실제 단은 부울 값으로 처리되는데, 0과 1사

이의 소수  6째 자리까지의 실수로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측 경계값을 표시한다. 가짜도 진

짜도 아닌, 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0.5라는 

수가 부여된다.

이 기술을 실제 뉴스 장에 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은 뉴

스를 식별, 삭제하는 강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2장에서 가짜뉴스에 한 정의, 실태,

공  뉴스와 사  뉴스 등에 한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표 의 자유 등과의 충돌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술에 기반을 둔 검출 

정확도와 함께 로세스 상에서 가짜를 구별해

내는 차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Consider the Source를 고려한 로세스가 

필요하다. 그 Source로는 출처, 자의 평 , 채

, 날짜, 공유 수 등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된다.

(그림 5)는 어떤 단계 즉 순서로 가짜뉴스를 

단하는 것이 합리 인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소통 과정에서 걸러지는 

선순환 구조에 한 모형을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5)는 그  하나로 재 수행되는 연

구에서 각 로세스의 모듈로 어떤 체크포인트

를 둘지를 결정할 때 참조한 모델이다. 이 외에

도 다수의 선행 모델을 분석한 후 변인에 데이터

를 입하여 최 의 단계를 선택하고 이를 기반

으로 가장 최 의 모델을 결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해결하는 것은 우선 자연어 처리 

기술이 완벽해질 때 가능하다. 그 완벽이란 인공

지능이 한 을 스스로 학습하여 언어를 습득하

고 해독해 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를 해

서는 완벽한 문맥기반 의미 추론  분석 그리고 

자연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지능의 출 에 있다. 재까지는 언어의 

통계학  방법과 미리 축 한 라이 러리 기반

의 딥러닝을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언어 습

득과 이해를 통한 지식의 아카이  축 이 인공

지능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이를 빌게이츠는 

‘컴퓨터에 읽기 가르치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하

다[14]. 컴퓨터에 읽기를 가르치는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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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해서는 (그림 6)과 같은 외부지식 수

집 서버로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까지는 언어추론이나 자연어 심으로 가

짜뉴스 찾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배포나 뉴스 소비의 로세스 상에서 발

견되는 가짜 유형에 한 보조  근으로 해결

하는 것이 보다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

단기  해결방안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고 가짜뉴스 찾기로 습득한 원천기술을 다

양한 다른 랫폼 등에 용하여 산업을 발 시

키는 것이다.

(그림 7)은 2019년 12월 릴리즈될 페이크 킬

러 인공지능 서비스 (Fake Killer AI Service)의 



36

도식도이다. 이 서비스에는 한 문장 내에서 주어

나 목 어의 도치, 한 문장 내에서 능동/수동의 

변경, 한 문장 내에서 육하원칙  한 요소 변경,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루머 별 등과 같은 기본

인 가짜뉴스 찾기 요소 기술뿐만 아니라, 자 

평 과 출처 평  그리고 이미지 자료의 치와 

해상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한 AI가 가짜뉴스를 

별한다.

장기 으로는 미디어에 한 이해 즉 미디어 

리터러시에 한 개념을 코딩할 수 있는 문제 해

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은 1992년 ‘미디어리터

러시 미 지도자회의’에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

이션에 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발신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데이비드 버킹엄은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사용하고, 해석하

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말한다.”고 

하며, 분석, 평가, 비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리터러시라고 정의한다[15]. 리터러시(Literacy)

란 흔히 문해력이라고 정의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문해력을 

갖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모든 컴퓨터에 문해

력을 가르칠 수 있다면 가짜뉴스 찾기 뿐만 아니

라, 원천기술 확보와 여타 산업 측면에서 지 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

어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며, 인간의 물질 정신 

확장이며, 새로운 환경으로의 확장이다.”라고 정

의한다[16]. 뉴스는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가

치를 달한다. 이 가치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

평  등 다양한 이해 계가 충돌한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그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

 난제로 선정되었다.

2019년 6월 19, 구  검색엔진에서 ‘가짜뉴스’

를 검색하 다. 0.43 만에 약 2260만건의 련 

콘텐츠가 검색된다. 검색어를 한 단계 심화하여,

검색 키워드를 ‘가짜뉴스 사례’로 분석하면, 약 

178만건(0.38 )이 노출된다. 이를 정리하면 가

짜뉴스 178만여건의 사례와, 해당 사례로 인한 

‘가짜뉴스’에 한 국민  심은 2260만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비용도 크고 국민  피로감도 

높은 가짜뉴스에 한 해결방안은 인간의 수작

업에 의한 팩트체크(언론인, 언론학자 등을 통해 

해당 기사의 진 를 직  아날로그로 밝히는 과

정)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방법으로 나뉜다.

그  필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가짜뉴스를 탐

지하는 자동화 방법을 수년 간 연구하 고 그 시

작은 국가 챌린지 도 이었다.

오늘날 국가 과제 는 경진 회는 학교수

와 기업 표 등 문가 그룹에 의해 정성 인 평

가를 통하는 경우가 부분이었고, 통상 국내 

문가는 그 규모가 작고 인  네트워크가 첨 하

여 특정 학교나 학회 는 그들만의 리그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정보습득부터 비 칭 이고 심

지어는 선정과정까지 불투명성이 높다. 필자는 

무역학과를 학부와 석사로 공부하고 기업과 

학교에서 로그래 을 가르치며 실무를 익힌 

바, 문가 심의 인공지능 사업 선정에서는 필

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연구능력에 한 의구심

과 공불일치 등의 사유로 번번이 떨어졌었다.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화를 걸어 문가에 

의한 정성평가(제안서 평가  발표 등)가 아닌 

ROC커  기반으로 정량 값으로만 객 인 평

가를 하는지를 수차례 거듭 확인 한 후, 아이와

즈 (개인 컨소시움, 학교수라는 간 보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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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다루고 처리하는 실력을 들고 경쟁하고 

싶어, 신분을 숨기고 개인자격으로 출 )으로 6

개월 동안 가짜뉴스 찾기 문제 유형 분석, 150 

기사의 기계학습, 딥러닝, 사  지원, 1차  2차 

경진 회 등을 거쳐 75개  최종 2 로 장

상을 거머쥐었다. 2018년도는 국가 AI R&D경

진 회 수상자만을 모아, 국가공인시험 평가소에

서 ROC 커  면 과 정확도 등에 한 정량 평

가를 수행하 다. 그 결과, 2018년 12월 28일 최

종 1등을 하 다.

재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해서는 문해력을 

갖춘 자연어 처리 기술 즉 인공지능 기술의 도약

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인공지능에 한 지식이 

일천함에도 건국 학교 언론 학원에서 뉴미디

어 이론, 고려 학교에서 미디어 특론, UCC나비

와 유비쿼터스 태풍(커퓨니 이션, 2009년) 등 

미디어에 한 강의와 집필로 ‘가짜뉴스’가 제작

되고 유포되는 반의 과정을 어느 공학자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가짜뉴스를 찾기 해 진짜 뉴스

를 가져다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는 소설가 지망생을 뽑아 가짜뉴스를 제

작하게 하고 이를 워드2벡과 이썬 등의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수백번 이상의 반복 실험(학습 

데이터를 딥러닝한 인공지능을 실제 뉴스 150만

건과 250만건에 용하여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를 검출)을 통해 그 정확도를 높여갔다.

이 과정에서 ETRI가 개발한 범용사  등을 재

수정하여 정확도를 높 고 동시에 앙상블 모델

을 분석하여 최 의 모델링을 토 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개발하 다.

실제 이 과정은 작은 부분에서의 가짜뉴스 문

제(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체 내용에서 거리가 

먼 문장을 검출하는 방법) 몇 가지에 해서는 

그 기술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검증받았으나,

이는 더 많은 새로운 신규 과제와 문제의 첫걸음

에 불과하다.

가짜뉴스는 정책입안자 측면에서 정치  이슈

를 다루는 세상에 회자되는 수 의 논쟁으로 그

쳐서는 안 된다. 자연어  어는 그 형태소 분

석기나 여타 기반 기술이 로벌 언어인 계로 

발  속도가 놀랍게 빠르다. 반면 우리나라 언어 

즉 국어 기반의 형태소 분석이나 여타 문맥이해 

더 나아가 특정 분야(법조문, 결문, 피의자 조

사서 등)에서 사용하는 국어 자체가 갖는 그 복

잡성과 비문으로 구성된 1장에 1문장이 들어가

는 문서( 결문 등) 등도 존재한다.

해당 분야에 가짜 뉴스 좁게는 사실이 아닌 주

장, 주제를 벗어난 문장, 제목과 불일치하는 내

용, 숫자의 불일치, 비논리  표 의 반복 등을 

인공지능이 검출해낸다면 사회  비용과 실질  

효용이 클 것이다.

더 나아가 자연어는 고도의 인문학  주제이

다. 자연어  기능어에 한정한 연구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를 검출하는 연구

가 비단 가짜 뉴스만을 찾는 기능  기술 발 에 

그치지 않고 언어 속에 함의된 참과 거짓 그 경

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해내는 것이 한국인

의 얼과 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합리

인지에 한 거  연구라는 측면에서 근해야 

할 것이다.

그간 연구의 작은 성과들은 실제로 기술  탁

월함(실제 이썬은 라이 러리가 풍성하고 습득

하기 수월한 언어로 구성되었고 텐서 로우는 

로세스를 정의하기에 수월했다)못지 않은 사회

과학  이해 즉 융복합 사고로 코딩했을 때 정확

도를 높 다는 선례로 삼아, 공학 분야에서도 인

문학과 사회학에 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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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 , 민간( 융)에서 고객 서비스를 

해 챗 을 도입하고 있다. 챗  서비스는 별도의 

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 은 챗  서비스를 통해 민원 업무를 

콜센터 비 을 이기 해 도입을 하고 있다.

융기 은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해 챗

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사의 업무를 

감하고 있다. 한 음성인식을 통한 가상상담

(Virtual Agent)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챗 은 사람과의 문자 화를 통해 질문에 알

맞은 답이나 각종 연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커뮤니 이션 

소 트웨어” 로정의할 수 있다.

챗 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데이

터를 시에 찾아주는 역할로 정의하고 있으며,

MS CEO 사티나 나델라는 “ 이 앱을 체하

고 디지털 개인비서가 새로운 메타 앱이 되고,

컴퓨터와 사람사이의 모든 상화작용에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침투할 것’이라고 

했다.

챗 은 명령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이 된

다. 표 1과 같이 챗 , 음성인식 , 개인비서로 

구분된다.

재 국내에서는 챗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

용하고 있다. 행안부의 민원 24, 구시의 뚜벗 ,

강남구의 강남  등이 챗  서비스를 이용한 사

례이다[4].

챗 을 구축을 하기 해 필요한 기술 요소는 

서버(Back-end), 미들웨어(Middleware), 클라이

언트(Front-end)로 구성이 된다.

서버(Back-end)는 사용자의 질의에 한 답

변을 제공하기 해 자연어 처리, 상황 인식,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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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처리, 지식 처리,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한다.

미들웨어(Middleware)는 막 한 메시지 트래

픽을 처리하기 해 하둡(Hadoop)과 같은 분산 

컴퓨  환경에 합한 기능을 가진 소 트웨어

를 사용한다.

클라이언트(Front-end)는 사용자가 직  화면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  앱  PC 기

반의 메신 를 통해 사용하게 되며 하이 리드 

앱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을 클라이언트에 서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다.

챗 은 텍스트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서비스

이다. 챗 을 구축하기 해서는 자연어 처리,

화 처리, 지식처리 기술이 요하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기술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3]. 이를 해 기본 으로 NLU를 진행하고 이

를 바탕으로 NLP를 진행한다. 컴퓨터가 사람의 

용어를 이해하기 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언어

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

술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자연어 처리의 차

는 일반 으로 형태소 분석기, 구문 분석, 의미 

분석, 개체명 인식, 감정 분석, 화행 분석 등이 

있다[1].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은 입력

된 문자열을 분석하여 형태소 단 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 의 언어 요소

이다. 구문 분석(Syntactic analysis)은 문장이나 

구 을 만드는 규칙인 구문에 따라 문장이 가지

는 구문 구조를 분석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문자

열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정한다.

형태소 분석기는 자체 으로 구 하여 사용하거

나, 오  소스 기반의 코모란, 은 한잎 등을 사

용한다. 한국어는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어 Spell

Check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 오 소스의 경

우에는 지속 인 업데이트를 보장받기가 어렵다.

화 처리는 기본 으로 세 가지 에서 분

류를 할 수 있다[2]. 첫번째로 발화의 이다.

화를 주도하는 발화자의 의도를 인식하기 

해 재 화의 상황을 악하여, 일련의 정보 

수집을 거쳐 발화자의 의도, 욕구 등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와 시스템  어느 

한쪽이 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를 단하는 문제이다. 이는 질의 응답 시스템,

상담 시스템 등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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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커뮤니 이션 방법에 한 이다.

음성이나 제스처, 시선, 표정, 문자 등 다양한 정

보 달 방법에 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일반 으로 화 처리는 그림 1과 같이 

입력문에 해당하는 사용자 발화를 이해하는 이

해부, 응답문에 해당하는 시스템 발화의 생성부,

그리고 화 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1].

최근에는 그림 2와 같이 챗  시나리오 생성

을 쉽게 작성하기 해 JSON 기반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편집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 처리는 사람이 챗 에 질의한 사항에 답

변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말한다. 지식이

란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여 얻은 결과물에 

해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에서 지식은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진 문 인 이해와 체계화된 문제 해결 능

력”, “어떤 주제나 분야에 한 이론  는 실

제 인 이해, 는 재 알려진 사실과 정보의 

모음”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에 이런 지식을 사

용하려면 컴퓨터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형

화된 형태로 표 이 되어야 한다.

이를 해 개발된 것이 온톨로지(Ontology)이

다. 온톨로지는 컴퓨터가 특정 역의 지식을 공

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역의 개념과 

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지식을 표 해 놓은 것을 말한다[1].

챗 은 국민과 24시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여 공공부문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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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행정 분야에서 각 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

고 있다. 국내는 법제처, 구시, 경기도 등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 에서까지 챗  사업

을 추진 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부문의 챗

은 서비스의 범 , 응답 수  등이 제한 이며 

국민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생활 법률 련 궁 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 이다. 웹페

이지(talk.lawnorder.go.kr)와 메신  앱인 카카

오톡 러스친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

법률 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챗 은 1세 와 2세 로 구분이 된다.

1세  챗 의 경우에는 자체 학습이 없었지만, 2

세  챗 에는 자체학습 기능이 추가되었다(표 2

참고) [4].

행정안 부는 정부 24에 발생하는 민원 서비

스  콜센터 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민원인

에게 효율 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챗  서비

스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

원 서식을 도출하여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 사업은 1차 사  설계를 통해 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2단계 사업에서 확산  용

하는 사업이다.

챗  구축은 화 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용

하 으며, 이를 해 별도의 시나리오 편집기를 

사용했다. 한 다양한 질의에 한 답변 제시를 

해 용어 사  등을 추가로 구축하여 일부 지식 

처리 기반도 구 한 사례이다.

싱가포르는 민원인의 헬  데스크에 한 의

존도를 이고, 자주 하는 질문에 해서는 간편

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해 챗  서

비스를 도입했다. 싱가포르는 교육부, 토지국 등 

30개 이상의 정부기  웹 사이트에, 자연어 처리 

엔진이 용된 챗 을 구축하여 보다 간단한 질

의 응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질의를 해 다른 기 의 웹 사이트를 방문할 필

요 없이 어떤 사이트에서든 질문과 답변이 가능

하다.

싱가포르는 챗  구축을 통해 정부에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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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근성이 향상되고, 기  간 데이터 연계

로 필요한 서비스를 여러 기 을 방문하지 않아

도 끊김없이(Seamless) 수혜가 가능하다[4].

챗 은 공공기 의 서비스이외에 내부의 개인 

비서로 활용을 하고 있다.

탈라는 직원들의 업무생산성 향상을 해 단

순 업무지원에 인공지능 기반 챗  서비스이다.

이미지 인식, 자동거래, 자연어 처리  이해, 감

속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이 용된 탈라(Talla)

와 화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

다. 한 일정 리, 고객 리, 문서 검색  리 

업무 이외에 측, 자동화, 분류 등 고도화된 업

무 수행도 가능하다. 탈라(Talla)는 한 기식 

기반 업무지원으로, 단순 지원업무를 체하고 

기존 인력의 타 업무 수행 등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재 탈라(Talla)는 복잡한 데이

터 분류, 작업 자동화, 추세 측에 사용되고 있

다<표 3>[4].

인공지능 기반 챗  구축은 총 3단계로 진행

된다. 1단계로 챗  서비스, 2단계 지능형 비서,

3단계 감성 비서이다. 최근에는 챗  서비스 이

후 모델인 지능형 비서 구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4>는 챗  서비스 발  단계를 정리한 표이

다[4].

최근에는 1단계의 챗  서비스와 2단계의 지

능형 비서를 구축하고 있다. 기 개방형 형태로 

서비스된 모델에서 내부 직원을 한 폐쇄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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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산실의 ITSM(IT Service Management, IT 

서비스 리)의 경우 24시간 고객 서비스 응을 

해 Client 장애처리  지원 서비스, Network 

장애처리  지원, 소 트웨어 설치요청  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지원  지원 등에 해 구

축을 하고 있다. 이를 해 사용자의 의도 구문

을 악하여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

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챗  구축은 총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번째로 자체 기술을 보유한 경우, 두번째는 

오 소스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방법이다.

인공지능 기반 챗 을 자체 으로 구축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확보

하고 있어야 한다. 한, 량의 데이터를 분석하

기 해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용하면 

효과 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수집된 데이터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 에 분

석을 하면 각 단어들 간의 연  분석등이 가능하

다[5]. 

자연어 처리 분석을 해서는 형태소 분석기,

구문 분석기, 개체명 인식기는 보유를 해야 한다.

한 딥러닝을 이용할 경우 BERT, n-gram, 

LSTM 등의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야 한다. 자체 인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폐쇄

인 산 환경에서 구축 시 매우 용이하다.

두번째 오 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서버(Back-end)는 수정이 불가하다. 사용자가 화

면으로 보여지는 클라이언트(Front-end) 부문만 

개발이 가능하다. 한 오 소스로 개발 후 상용

으로 환되는 경우가 있어 제품을 납품했을 경

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품의 안정성  

업그 이드에 한 명확한 일정이 없어 버그 발

생 시 커뮤니티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버그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기

능을 활용하여 챗 을 구축하는 경우 기본 으로 

1-2일 사이에 구축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AWS, MS Azure, Google 등에서 제공하며 별도

의 서비스 액이 발생한다. 클라우드 환경은 공

개 인 서비스 도메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로 들어 홈쇼핑, 여행사 등이 표 이다.

최근에는 챗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해 자동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로 다양한 단어가 생성되며,

동음이의어 등이 발생하여 기 구축이후 발생

되는 단어에 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

기 한 자동학습 엔진을 보유한 업체가 생겨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기 질문에 

해 딥러닝 학습을 통해 각 서비스 도메인별 유

사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앞에서 언 한바와 같이 챗 은 여러 다양한 

기술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챗 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 시나리오 모델은 설계 

 개발에 한 이 은 분명이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개수가 많아지면 리 인 

측면과 유지보수 측면에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용자가 명확한 질문이 아닌 경우 시나리오에

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해 사용자의 질의에 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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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못 찾는 경우 질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해

당되는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미답변 리스트를 

통해 별도의 학습을 진행한다. 챗 이 제공하는 

답변에 해 사용자 만족도 분석을 통해 만족이 

높은 답변에 해 별도의 강화 학습을 진행한다.

챗 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용하기 해서

는 그림 3과 같이 아키텍처가 정의되어야 한다.

챗  솔루션은 챗 을 만들기 한 빌더와 자

연어 처리 기술이 구성되어야 한다.

딥러닝은 챗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

리즘으로 구성되며,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연

계 구성된다. 한국어 특성을 반 하여 지속 인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한 자동 학습 모델이 설

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고객 환경에 맞는 챗  

서비스를 구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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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명의 핵심 기술 에 하나인 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로 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에서 가장 손쉽고 생활

과 하게 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는 챗 이

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공

공기 에서 챗 을 이용하여 자사의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간단한 민

원 처리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리 알려

진 사실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례 없이 빠른 경제

, 사회 , 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런 변

화에 해 늘 새로운 방식으로 응해 가야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스트 스 상

황으로 인해, 많은 정신 인 문제가 기술발 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 앤아이는 

여러 병원기 과 함께 다년간 정신건강의학분야

에 IT 기술, 특히 가상 실 기술을 용하여 이

러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개발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

는 “모바일 기반의 공황장애 셀 리를 한 인

공지능 챗 ”(이하 공황장애 챗 )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혼합 실 래그십 로젝

트” 사업  하나인 “모바일 가상 실 기반 공황

장애 / 주의집 력 장애의 셀 리  통제 훈

련 콘텐츠 개발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개

발되었다. 이 과제는 ㈜에 앤아이가 주 기 으

로, 연세 학교 강남세 란스병원의 정신건강의

학과(김재진 교수 ), ㈜셀바스에이아이, ㈜코리

아메디 어가 참여기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올 연말까지 총 2년간에 걸쳐 수행 

이다. 과제의 여러 목표 에 하나인 공황장애 

챗 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황장애 환

자들을 상으로 공황장애에 한 올바른 인식

을 심어주고 공황 상황이 발생하 을 때의 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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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기 한 

용도로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공황장애 챗 의 내용 구성, 교육 

기능과 자가진단 기능, 화 모델과 챗  랫폼

의 개발  캐릭터 디자인 과정에 해 소개함으

로 인공지능 챗 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공황장애 챗 은 주로 공황장애에 한 교육

과 자가진단을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

황장애 챗 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는 첫 화

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7단계에 걸

쳐 사용법을 알려 주는 “공황장애 활용 꿀 !”을 

먼  제시하여 사용자가 좀더 쉽게 내용을 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공황장애 챗 은 챗 과의 화를 통해 공황장

해에 한 올바른 지식과 치료  훈련 방법 등에 

해 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크게 공황

장애 탐험, 공황장애 극복, 공황장애 치료, 호흡훈

련  근이완훈련, 공황장애에 한 각종 질문 등

을 분류되어 내용을 화식으로 달한다.

“공황장애 탐험”은 총 20회기로 구성되어 있

고 매일 1회기씩 순차 으로 공황장애에 한 올

바른 지식을 소개한다. 1회기에 공황장애가 무엇

인지 알아보고 기본 인 증상에 해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회기를 걸쳐 공황장애

의 원인, 치료법, 치료를 한 약물과 부작용, 신

체조 훈련, 인지행동치료법, 생각의 교정, 재발

방지를 한 생활습  리 등의 내용으로 20회

기까지 진행된다.



49

“공황장애 치료”에서는 약물치료, 신체조 훈

련, 인지행동치료에 한 기본 인 내용을 다룬

다. 약물에 한 종류와 기능, 부작용 등의 정보

를 달하고, 호흡훈련과 근이완법 등의 신체조

훈련에 해 알아본 후에 인지치료와 행동치

료로 구성되어 있는 인지행동치료로 이어진다.

특히, 노출치료 부분에서는 본 과제를 통해 개발

된  다른 앱인 VR 공황장애 노출치료 앱을 소

개함으로써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한 실제 치료

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공황장애 챗 은 지식 인 내용 달뿐만 아

니라 증상에 따라 공황장애를 진단하고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과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

하여 증상을 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진단 

기능은 공황장애 체크, 공황장애 심각도 체크,

장공포증 체크, 장공포증 심각도 체크 등 4개

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공황장애 체크”에서는 갑자기 려오는 강력

한 공포와 불편감(공황발작)의 경험 유무를 가지

고 질문을 이어가면서 사용자가 답변을 하면 6개 

등 으로 분류하여 진단을 내려주고, 만약 공황

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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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애 심각도 체크”로 넘어가게 된다.  “공황장

애 심각도 체크”에서는 “뜻밖에 갑자기 닥친 공

포를 느끼는 때가 있었다.” 등의 5개의 측정 질

문을 통해 5개 등 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표시해 

다.

“ 장공포증 체크”의 경우에는 특정 상황,

를 들면, 크게 연린 공간(다리, 장, 주차장 등), 

폐된 공간(승강기 등), 사람이 많은 공간 등에 

있거나, 집 밖에 혼자 있는 상황 등에 해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질문을 

이어가며 답변을 하면 5개 등 으로 결과를 알려 

다. 특히 장공포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

오면 이어서 “ 장공포증 심각도 체크”로 진단이 

이어진다. “ 장공포증 심각도 체크”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특정 상황에서 공황발작 등 증상 5개에 

해 증상빈도를 답변하면, 5개 등 으로 결과를 

알려 다.

공황장애 챗 은 이러한 진단 기능뿐만 아니

라, “일일체크” 기능을 통해 간단한 돌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데, 불안감, 행복감, 공황발작 횟

수, 훈련 여부 등을 매일 검하면서 련된 내

용을 다시 반복하거나 간단한 로의 화를 제

공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포

함되어 있다. 채  창에 “일일체크”라고 입력하

면 “오늘 불안감은 어느 정도 나요?”라는 질문

을 시작으로 불안감의 정도를 답변하면 이에 

해 한 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격려와 

로를 해 주어 삶의 의지를 북돋아 다. 답변에 

따라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련된 훈련을 안

내하여 바로 호흡훈련, 근이완훈련 등을 바로 이

어서 진행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안내

한다.

한 “도와줘!” 기능은 갑자기 공황발작이 발

생했을 때 이에 한 응방법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알려 다. 채  창에 “도와줘”라고 입력

하면 근이완훈련, 호흡훈련, 인지행동 치료인 생

각바꾸기, 공황장애 탐험 등등의 내용을 바로 이

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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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챗  화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

도록 개발 서비스 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다. 메신  기능은 기존에 리 사

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텔 그램 등의 메신  앱

을 그 로 사용하는 것이 개발 비용 측면이나 사

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합하다고 단되어 기

존 메신  앱을 활용하 다. 하지만 챗  랫폼

은 일부 기능의 커스터마이징 이슈가 있어 시

에 나와 있는 랫폼을 도입하지는 않았으며 자

체 으로 별도 개발하여 용하 다. 챗  앱의 

이름은 “토닥이”로 정하고 이름에 어울리는 캐릭

터도 디자인하여 용하 다.

기존 화형 메신  앱을 그 로 사용할 경우 

공황장애 챗 에 한 기 근성을 높이기 

해 카카오톡과 텔 그램으로 챗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앱을 개발하 다. 재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이를 통해서 “토닥이”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다. 물론 이 앱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와 

텔 그램에서 바로 “토닥이”를 친구로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여 실행하면 간단한 사용방법을 

단계 으로 표시하고 바로 카카오톡이나 텔 그

램을 실행하여 챗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화

면으로 연결되며,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에는 앱 설치 안내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구 되

어 있다.

화 모델 구성을 해 강남세 란스 정신건

강의학과에서 화식 교육 시나리오  내용 자

료를 작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황장애 교육 

 자가진단용 화 모델을 개발하 다. 화는 

기계학습 기반의 자연어 화처리 방식으로 구

하 고 서비스 랫폼은 Docker 기반의 클라

우드 방식으로 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

하 다. 한 카카오톡과 텔 그램 메신 에서 

“토닥이”라는 이름의 친구를 등록하여 사용자와

의 화가 가능하도록 연동하 다. 공황장애 체

크나 장공포증 체크, 일일체크 등의 진단 련 

기능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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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답변을 종합하여 그에 한 결과를 표시해 

주는 단 기능을 구 하 다. 화의 내용은 모

두 랫폼 서버에 장되도록 구 되어 있으며 

향후 서비스 개선을 해 사용할 정이다.

카카오톡이나 텔 그램을 이용하여 “토닥이”

를 친구로 추가하고 챗 을 처음 실행한 후, 처

음 사용자가 첫 화를 시도하면, 토닥이가 간단

한 자기소개와 함께 화를 이끌어 나간다. 한 

사용자가 화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의

성을 고려하 다. 질문에 한 답변 버튼을 표시

하여 시된 답변 버튼을 터치하면 다음 화로 

이어질 수 있게 구 하 다.

첫 화 시에 상 방의 이름 는 별명을 물어

본 후에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화  상 방

을 부를 때는 친근감을 주기 해 기억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 다. 바로 이어서 챗 의 사용방

법을 알려 주기 해 7단계의 ‘공황장애 챗  앱

의 활용 꿀 ’을 화식으로 알려 다. 항목별

로 답변 버튼을 제시해 주므로 사용자는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제시되는 답변 버튼 에서 

자신이 원하는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공황장애 챗  앱 활용법에서 소개된 “메인메

뉴”를 입력하면 “공황장애  장공포증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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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극복”, “공황장애 탐험”, “나의 기록”,

“설정  사용 설명” 등의 메뉴 버튼이 표시되며 

사용자의 버튼 터치에 따라 해당 메뉴의 내용으

로 화가 진행되도록 구성하 다.

일부메뉴 기능은 유료화되어 있다. 화  유

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유료 결제 필요

에 해 안내해 주고 사용자가 결제 사이트로 이

동하여 결제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이 부분

에서 메신 가 결제 완료 상태를 능동 으로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제 완료 버튼을 

선택하면 챗  랫폼을 통해서 결제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이를 구 하기 해 사용자의 메신

 계정과 결제 정보, 챗  랫폼의 사용자 정

보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메신  앱과 챗

 랫폼, 결제 시스템 간의 연동 개발을 진행

하 다.

개발 기 단계부터 챗  캐릭터의 필요성이 

두되어 챗 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감성  

근과 친근함을 유발하기 해 앱의 이름과 같

은 “토닥이”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다. 토닥이 

캐릭터는 화 에 움직이는 이모티콘 형태로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감성 인 느낌을 달할 

수 있도록 용되었다.

챗 은 주로 문자 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므로 부분의 메신 에 이모티콘 등

의 시각  이미지 요소를 제공하듯이 챗 에도 

감정표 을 한 시각  캐릭터는 필수 인 요

소이다. 토닥이 캐릭터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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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이 캐릭터에 해 감정표  별 총 이모티

콘 20종을 제작하여 공황장애 챗 을 이용하여 

화를 진행할 때 캐릭터의 화에 감성  표

이 필요한 경우 애니메이션 형태로 사용하여 보

다 친숙한 사용성을 구 하 다.

인공지능 기술과 챗 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랫폼을 이용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심리상담 

는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로젝

트는 공황장애 등의 정신  고통을 겪고 있는 사

람들에게 재의 IT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

면 좀 더 친 하고 즉각 으로 도움을  수 있

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리 사용되고 있

는 기술을 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자 하

는 시도로서 앞으로의 가능성과 정신건강 분야

에 있어서 미래의 치료 방식에 한 을 바꿀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앞의 질문에 

한 솔직한 답은 ‘아직’ 이다. 사람의 물음에 

해 몇 가지 비되어 있는 기계 인 답변, 사

에 정해진 물음에 한 제한 인 때론 엉뚱한 

답변 등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오히

려 화하는 상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바로 

그  때문에 정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상태를 더 솔직하게 달할 수 

있고 그에 한 더 정확한 진단이나 조언도 받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이러한 시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

고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기술

과 서비스를 통해 정신 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

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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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의  종 류    자 격

1. 정보처리에 한 각종 학술발표회  시회 개최 5. 국제  학술 교류  기술 력

2. 정보처리에 한 지식  기술 보 에 한 사업 6. 학회지  논문지 발간

3. 정보처리 기술의 상호 조  정보 교환 7. 정보처리에 한 문헌 발간

4. 정보처리에 한 표 화 사업 8. 기타 본 학회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  제4조)

주  요  목   사  업

1. 정보처리학회지(논설, 기술보고, 해설, 망, 강좌, 단편정보 등 게재) 발행. 무료배포

2. 정보처리학회논문지  특집호(학술연구논문, 심사완료 후 게재) 발행. 

3. 춘추계 학술발표회와 각종 학술행사에 참가  논문발표

4. 문분과연구회의 활동자격과 각종 학술행사에 참가  논문발표

5. 국제 학술회의 활동  외국 학회에 참가  추천

6. 정보처리  기술발 에 업 이 있는 회원에게는 각종 학회상 수여

회  원  의  혜  택

1. 특별회원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면 종신회원․정회원․ 회원․단체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신 회 원 정 회 원  회 원 단 체 회 원

연 회 비 600,000원 60,000원 40,000원 300,000원

   ※ 논문 구독료 각권 별도 2만원 (필요시 구독)

2. 회원가입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입력하신후 회비를 신용카드 결제  아래의 은행으로 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232-13-01249-5 주：(사단)한국정보처리학회

  우   체   국 계좌번호：012559-01-000730 주：한국정보처리학회

회  비

문의처： 043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 로 109, 1002호(한강로 2가 용성비즈텔)

사단법인 한국정보처리학회 사무국 귀하

    화：(02) 2077-1414(代)    팩   스： (02) 2077-1472 

홈페이지：www.kips.or.kr         e-mail：ysyun@k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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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이정배 부총장 (부산외국어 학교)

   화 : 051)509-5033

e-mail : jblee1120@naver.com

원장 : 박석천 교수 (가천 학교)

   화 : 031)750-5328

e-mail : scpark@gachon.ac.kr

원장 : 오길록 교수 (숭실 학교)

   화 : 

e-mail : gilrokoh@paran.com

원장 : 이필규 교수 (인하 학교)

   화 : 032)860-7448

e-mail : pkrhee@inha.ac.kr

원장 : 김정아 교수 (가톨릭 동 학교)

   화 : 033)649-7801

e-mail : clara@cku.ac.kr

원장 : 신범주 교수 (부산 학교)

   화 : 055)350-5417

e-mail : bjshin@pusan.ac.kr

원장 : 정재훈 원장 ( 력연구원)

   화 : 061)931-6900

e-mail : jjh_962259@kdn.com

  

원장 : 정  훈 부장 (ETRI)

   화 : 042)860-6470   

e-mail : hoonjung@etri.re.kr

원장 : 김형진 교수 ( 북 학교)

   화 : 063)270-4783

e-mail : kim@chonbuk.ac.kr

원장 : 박진홍 교수 (선문 학교)

   화 : 041)530-2224

e-mail : chp@omega.sunmoon.ac.kr

원장 : 이재두 수석 (NIA)

   화 : 02)2131-0370

e-mail : leejaedu@gmail.com

원장 : 오진태 부장 (ETRI)

   화 : 042)860-4977

e-mail : showme@etri.re.kr

원장 : 진병운 박사 (ETRI)

   화 : 042)860-6544

e-mail : bwjin@etri.re.kr

원장 : 박두순 교수 (순천향 학교)

   화 : 041)530-1317

e-mail : parkds@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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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방법 : 신용카드

◈ 결재내용 : 학회 회비 / 세미나 참가비 / 논문 구독료 / 논문 게재료 

학 회 회 비
종신회원 ￦600,000(      )   정회원 ￦60,000(      )

 회 원  ￦40,000(      )    기  타 (￦             )

행 사 등 록 비 (￦                            )

논 문 구 독 료

(각 권당 2만원)

□소 트웨어  데이터 공학(KTSDE)

□컴퓨터  통신 시스템(KTCCS)

(￦                )

논 문 게 재 료 (        )권  (        )호  (￦                )

기          타 (￦                )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카 드 명
□신한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국민카드
결 재 일시불(    )

※타카드 사용

불가

카드번호 □□□□  □□□□  □□□□  □□□□
지불 액          원 카드유효기간      년    월  화

소    속 성        명 서 명

“상기 액을 정히 지불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처리학회

※ 신한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팩스로 회송바랍니다.

※ 학회 연회비  논문 구독료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모든 카드로 온라인 카드 결재가 

   가능합니다.

☞ 보내실곳 : 한국정보처리학회

              화 : (02)2077-1414             팩 스 : (02)2077-1472

              http://www.kips.or.kr             e-mail : ysyun@kips.or.kr 

              043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 로 109, 1002호(한강로 2가 용성비즈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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